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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탄생
1969.01.03 (금), 한국 전본부교회

22-30
예수의 탄생
마태복음 2:1-6

[말씀 요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잃었는가? 타락하지 않았더라
면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 되었다.

아담을 잃었으니 아담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녀도 잃었다. 이것을 찾아가자면 안내자가 필
요하다. 그 길잡이가 구주다.

종교 가운데는 종의 사명을 하는 종교, 아들의 사명을 하는 종교, 부모의 사명을 하는 종교가 있다. 아들의 사명을 하
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부모의 도리를 소개하는 종교가 통일교회인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 첫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성장하여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역사를 해야 한다. 통일교회에서 이 사명을 해야 한다.

모든 기준을 일시에 세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외적인 준비가 6천년 인류역사다.

타락한 자리에서 찾아진 아담형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기준 이상의 자리에서 탄생하셨던 것이다.

종적인, 타락한 아담의 복귀형으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개척해야 했는데 그 사명을 하지 못했다.

중심인물은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야 한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한국도 큰나라의 말발굽에 밟혔던 나라다.

해와적인 세례요한의 복귀형이 마리아다.

뜻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을 낳아서는 안 되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부터 요셉은 마리아를
모셨어야 했다. 그 사명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
였던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점점 조롱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가정불화의 씨가 되었다. 동리에서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하늘에서 매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다. 큰 뜻을 위해서는 한번 가르쳐 주면 몇천 년도 가야 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예수 탄생의 기미를 알고 있었지만 준비해 가지고 갈 입장이 못 되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나게
된 결과가 되었다.

예수님도 눈치를 보며 자랐고, 마리아도 말 못하고 죽어 지냈다.

원래는 요셉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 했다.

밥을 지어다 예수님 앞에 바치면서 두 부부가 경배하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았어야 했다. 그 친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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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다.

예수님은 20세가 될 때까지 마리아에게 세 차례나 하늘의 사정과 사명을 대해서 말했으나 마리아는 듣지 않았다. 그
래서 예수님은 광야노정을 거쳐 사탄의 시험을 거친 후에, 영적 육적 기준을 세우려 했는데 민족이 믿지 않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님도 역사적인 탕감복귀를 하기 위해 3대 국가, 3대 주권, 3대 교파, 3대 세례 요한 입장에 있
는 사람, 즉 12(3×4)단체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한다.

예수를 땅에서 몰아 보내 버렸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안식의 기준 완성권을 이루려면 개인, 부부, 자녀, 씨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런 섭리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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